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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옷장 위 배낭을 

꺼낼 만큼 

키가 크면』

(송선미/2016/문학동네)

1. 동시 맛있게 읽는 방법을 알아봅니다.  

2. 날마다 동시를 읽습니다. 
  <방법1> 매일 1부씩 나누어 읽어요.
  <방법2> 차례를 보고 마음에 드는 시부터 골라 읽어요.
  <방법3> 시집이 마음에 들면 한 번에 읽어요. 
          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읽고 싶을 때마다 꺼내 읽어요. 
  ※ 눈으로 한번, 소리 내어 한번, 옮겨 적으며 한번! 이렇게 읽으면 시를 더 맛있게 읽을 수 있어요. 

 날마다 동시 읽기 

읽은 분량 읽은 날짜 가장 좋았던 시 (제목쓰기)

1
제1부 

바람이 분다

2
제2부

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시간

3
제3부 

어떤 시를 읽었던 밤

4
제4부 

크리스마스 신데렐라

5
제5부 

맘대로 거울

가장 

마음에 

드는

 시 한 편 

고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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☀ 가장 마음에 드는 시 한 편을 골라 옮겨 적어 봅니다. 
  (시를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색, 모양, 무늬 등으로 그려 넣어도 됩니다.)

☀ 이 시를 고른 까닭 간단하게 써 보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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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1단계】 시의 일부분의 낭송을 듣고, 시 제목을 맞춥니다. 
문제 정답 

등산로 옆 과수원에서

사과나무 전지를 하고 있다

사과나무 갈림길을 빼앗고 있다

사과나무 갈림길 

마차가 없으면 어떠니?

구두가 없으면 어떠니?

그때는 맨발의 크리스마스!

생쥐를 잡아 와

누더기 옷을 가져와

크리스마스 신데렐라 

 - 가족, 친구와 함께 놀이하면 더 재미있습니다.

 - 한 명은 시집을 들고 문제를 내고, 다른 한 명(또는 여러 명)은 시의 제목을 맞춥니다.

 - 시집을 읽지 못한 사람과 놀이할 때는 차례 부분을 보고 맞추게 합니다. 

 - 정답을 알아본 뒤 문제로 낸 시를 함께 낭송합니다. 

【2단계】 시의 낭송을 듣고(시 제목과 앞부분만 낭송), 나머지 부분을 이어서 낭송해봅니다. 
 - 난이도가 높습니다. 시집을 함께 여러 번 읽은 뒤 놀이하세요. 

 - 너무 어려우면 문제 출제 범위 정하기(제1부에서 내기, 제2부에서 내기 등), 힌트 주기(중요한

   낱말 알려주기, 몇 줄인지 알려주기 등) 등을 합니다. 

 - 2단계 놀이가 가능하다면 “당신은 동시 박사”입니다. 

문제 정답

두루미 초청장

          옆집 지붕 위로

          두루미 한 마리 날아와

          크단 날개 접고

          먼 데를 본다

          하늘이 

          문득 파랗다

         

     두루미야,

     날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니? 

 


